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

어올리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목표

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산업의 구

조를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하는 산업구

조적 측면의 정책목표, 양질의 인력을 배

출할 수 있는 교육 및 노동정책, 그리고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법·제도의 정비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새로운

정책이 도출되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경제가 성장에 그치지 않고 건실한

구조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분

배측면의 경제정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만 한다. 분배정책의 지표가 되는 것이

가계의 소득계층구조이다. 소득계층의 구

조가 건실해야 만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요로 인해 경제가 안정적인 구조를 가

질 수 있다. 건실한 소득계층구조는 두터

운 중산층의 형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2 보건복지포럼 (2003. 11.)

두터운 중산층의 형성은 모든 국가의

정책목표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

민소득 1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9 0년대

중반까지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양적인

성장을 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지 얼마

되지 않아 외환위기를 겪었고 이 과정에

서 빈곤·서민계층으로 추락하는 가구가

많이 발생하였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확인 할 수 있었

던 것은 극빈층 뿐만 아니라 서민계층이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의 대부분이 쉽게

극빈층으로 전락한다는 것이었다. 경제위

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하여 이들 계층의 생

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해 오

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빈곤 차상위 계층의 상당수가 중산층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차상위

계층을 중산층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공적

부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조세·교육·

보건의료·사회보험 정책 등 종합적인 정

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의 그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

산·서민층은 교육, 보건의료, 주거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실이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소득계층간

소득분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산·서

민층의 소득은 하향한데 비해 고소득층의

소득은 상승하여 경제위기의 영향이 소득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

적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보건복지포

럼』의 본 호에서는 이와 같은 지적을 객

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여 건전한 소득계층

구조형성에 필요한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권/두/언 3

朴 純 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국가경제가성장에그치지않고건실한구조로지속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

분배측면의경제정책도동시에추진되어야만한다.

분배정책의지표가되는것이가계의소득계층구조이다.

소득계층의구조가건실해야만이

지속적이고안정적인수요로인해경제가안정적인구조를가질수있다.

건실한소득계층구조는두터운중산층의형성으로표현되기도한다.

두터운중산층의형성은모든국가의정책목표일것이다.

경제위기전후의중산·서민층생활실태와대응방안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

어올리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목표

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산업의 구

조를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하는 산업구

조적 측면의 정책목표, 양질의 인력을 배

출할 수 있는 교육 및 노동정책, 그리고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법·제도의 정비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새로운

정책이 도출되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경제가 성장에 그치지 않고 건실한

구조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분

배측면의 경제정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만 한다. 분배정책의 지표가 되는 것이

가계의 소득계층구조이다. 소득계층의 구

조가 건실해야 만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요로 인해 경제가 안정적인 구조를 가

질 수 있다. 건실한 소득계층구조는 두터

운 중산층의 형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2 보건복지포럼 (2003. 11.)

두터운 중산층의 형성은 모든 국가의

정책목표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

민소득 1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9 0년대

중반까지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양적인

성장을 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지 얼마

되지 않아 외환위기를 겪었고 이 과정에

서 빈곤·서민계층으로 추락하는 가구가

많이 발생하였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확인 할 수 있었

던 것은 극빈층 뿐만 아니라 서민계층이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의 대부분이 쉽게

극빈층으로 전락한다는 것이었다. 경제위

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하여 이들 계층의 생

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해 오

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빈곤 차상위 계층의 상당수가 중산층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차상위

계층을 중산층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공적

부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조세·교육·

보건의료·사회보험 정책 등 종합적인 정

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의 그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

산·서민층은 교육, 보건의료, 주거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실이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소득계층간

소득분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산·서

민층의 소득은 하향한데 비해 고소득층의

소득은 상승하여 경제위기의 영향이 소득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

적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보건복지포

럼』의 본 호에서는 이와 같은 지적을 객

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여 건전한 소득계층

구조형성에 필요한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권/두/언 3

朴 純 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국가경제가성장에그치지않고건실한구조로지속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

분배측면의경제정책도동시에추진되어야만한다.

분배정책의지표가되는것이가계의소득계층구조이다.

소득계층의구조가건실해야만이

지속적이고안정적인수요로인해경제가안정적인구조를가질수있다.

건실한소득계층구조는두터운중산층의형성으로표현되기도한다.

두터운중산층의형성은모든국가의정책목표일것이다.

경제위기전후의중산·서민층생활실태와대응방안


	경제위기 전후의 중산ㆍ서민층 생활실태와 대응방안

